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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초 이색 졸업식…댄스·공연 등 콘서트 형식으
로 진행

진안초등학교(교장 송영임)가 지난 9일 제106회 졸업식을 가졌다. 졸업생 
43명과 재학생 및 학부모 등 모두 200여명이 함께한 이날 졸업식에는 총동
창회 윤석정(본보 사장) 회장 및 김두흠 사무국장을 비롯 지역 내 인사들이 
대거 자리를 같이했다.

졸업식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. ‘피카부(pee-ka-boo)’ 댄스, 카드섹션 
공연 등이 펼쳐졌고, 축하마당, 교사들의 축하 노래, 졸업 기념 영상편지가 
이어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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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영임 교장은 회고사에서 “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
이다. 오늘 이 졸업식이 학생 하나하나에게 보다 커다란 것을 향한 도약의 
자리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윤석정 총동창회장은 “인생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잘 
지키는 일이다. 자기의 말을 잘 지키면 성공한다.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보
다 중요하더라”며 경험을 전하고 “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말 것”을 당부했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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